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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2022년 4월 21일,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

역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본부장은 파리

바게뜨로 대표되는 유명 식품기업 ‘SPC그룹’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작년 추석 무렵 

화물노동자들의 항의행동을 주도한바 있다.

이 항의행동은 SPC그룹 산하 계열물류회사와 그 협력운송사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배차하고 부당하게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 작

년 추석 전후로 50일 가까이 진행되었다가 SPC그룹의 협력운송사와 화물연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되었다. 현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지금은 당시와 같이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새삼스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기조에 부응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적 접근을 강화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봉주 위원장 등에게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경찰은 이봉주 위원장의 핸드폰까지 압수수색

해서 음성통화기록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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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어코 구속하겠다는 것은, 노동

운동 지도부를 겁박해서 공공의 안녕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하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금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청구권 남용이며, 구시대적 공안기관으로 회귀하겠다

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봉주 위원장 등 노동운동 지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

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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